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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청소년 직업포부 수  련 연구들에 해 메타분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

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 , 학교계열 등 9개 변인이 직업포부 수

과 간 정도의 상 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학교 을 조 변인으로 하여 효

과크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학교 에 따른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셋째, 청소년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치는 가정변인의 효과크기는 과거 

문헌에서 더 높게 보고되고 있었다. 넷째, 진로지도 장에서 개입 가능한 후천

인 향요인에는 학교계열,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성공욕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 과 향요인들에 한 실

증 연구 확  필요성, 청소년 직업포부 수  향요인 간 구조  계 검증의 필요

성, 후기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직업포부 수  향요인에 한 통합  근

의 필요성과 학생의 직업포부 수 에 맞는 진로지도 활동을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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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의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2014년도 

기 으로 공부(성 , 성) 35.3%, 직업 25.6%, 외모․건강 16.9% 순이었다. 2012

년도와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부와 외모․건강에 한 고민은 각각 0.6%, 0.9% 

감소한 반면, 직업에 한 고민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  하나인 청년실업을 반 하는 결과로,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

난에 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겪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사회  상에 따라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갈수록 그 요성이 부

각되고 있으며, 청년기에 선행하는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 교육에 한 필요성과 요성 

역시 사회 반 으로 공감하는 추세이다.

청소년기의 직업포부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직업선택에 큰 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하나이다(최 슬․오 석, 2011). 직업포부란 개인이 특정 시 에서 가장 

좋은 직업  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으로(Gottfredson, 1981), 개인의 진로탐색 

과정에 요한 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의 직업포부 수 은 미래의 실제 직업성취 수 과 

한 련을 갖는다(Mau & Bikos, 2000; Rojewski, 2005; Schoon & Parsons, 

2002; Sewell, Haller, & Ohlendorf, 1970). 이에 따라 직업포부의 발달 과정과 직

업포부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한 탐색의 요성은 지속 으로 강조되

어 왔다(공윤정, 2011).

청소년기의 직업포부는 성별,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 변인 뿐 아니라 부모 학력과 직업, 

가정 소득수  등의 가정 변인, 교사-학생 계, 학교 진로교육 등의 학교 변인 등 다양

한 변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김경년, 2011; 김정숙, 2006; 박열매, 2011; 

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최 슬․오 석, 2011). 그러나 청소년 직업포부 향

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변인들  일부 변인에 한정하여 향요인을 악하거

나, 다양한 변인을 살펴본 경우에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김정숙

(2006)은 직업포부 형성에 가정 특성보다 개인 특성이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

면,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2012)은 개인 간 직업포부 수 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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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했다.

국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고, 향요인들의 효과크

기를 객 으로 비교하여 직업포부 발달과정에 한 이해를 돕기 해서는 선행연구 결

과들을 통합 으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직업포부 향요인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체계 이고 포 으로 살펴보기 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메타분석(meta-analysis)

이다.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에 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체계 이고 계량 으로 분석

하는 종합 인 분석 방법(research synthesis)으로(황성동, 2015), 연구들에서 제시

된 결과들의 통합된 요약 추정치를 정량 으로 산출하여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강 , 

2015).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청소년 직업포부 향요인에 한 개별연구들을 상

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각 향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청소년 직업포부 향요인에 한 통합

인 분석은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발달과정에 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이다. 한 다양한 향요인  개입이 가능한 후천  요인을 심으로 살펴 으로써 진

로지도 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 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직업포부와 련하

여 통계 으로 유의한 변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통계 으로 유의한 청소년 직업포부 

련 변인들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 직업포부에 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크기는 학교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  배경

1. 직업포부의 개념과 이론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s)란 개인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직업에 한 

욕망으로(Sewell, Haller, & Portes, 1969), 개인이 특정 시 에서 가장 좋은 직업  

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ottfredson, 1981). 직업포부는 

개인의 진로와 련된 목표나 선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흥미, 능력,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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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반 하고 있다(Rojewski, 2005).

직업포부는 일반 으로 개인의 이상 인 바람이 반 된 직업  선호와 개인의 실

인 조건  계획을 고려한 직업  기 로 구분된다(이종범, 2005). 직업  선호가 개인

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개인의 능력과 자원 등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이상  포부라면, 직

업  기 는 개인이 인지하는 외  요인들에 한 평가가 반 된 직업선택이나 진로계획 

등 실  포부이다. 특정 시기의 개인에게 있어 이상  포부와 실  포부는 합치할 수

도, 혹은 상이할 수도 있다. 이와 련하여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이상  포부와 실  포부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진로발달로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개

인은 흥미, 능력, 가치  등 개인의 내  요인과 함께 사회의 계층구조나 성역할 고정

념 등 외  요인을 포 으로 고려하여 직업에 한 근 가능성을 단하고 직업포부

를 결정한다. 

직업포부와 련된 주요 이론으로는 Gottfredson의 제한타 이론, Sewell의 지 획

득이론, Vondracek의 진로발달 맥락  이론 등을 살펴볼 수 있다(이종범․최동선․오

창환, 2012; Lee & Rojewski, 2012).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자아개념과 일

치하는 직업에 해 포부를 형성한다고 보고, 직업포부의 형성 과정을 제한(circum-

scription)과 타 (compromise)의 과정으로 설명하 다. 여기서 자아개념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방법들의 총체로, 자신의 성역할, 사회  지 , 지  능력, 흥미, 가치 등

을 포함한다. 개인은 자아개념과 함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역할, 지  수

, 일의 분야 등에 해 스스로 형성한 직업이미지를 토 로 직업  선호를 구성한다. 

이후 개인은 직업의 근 가능성을 인식하며, 그 결과를 토 로 자신에게 수용 가능하다

고 생각되는 직업들의 범 인 진로 안 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직

업포부를 조 하게 되는데, 이는 한 시 에 사회  역 안에서 개인이 선택한 하나의 직

업  안으로써 하나의 직업명을 의미한다.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직업포부는 

직업에 한 개인의 합성과 근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합성과 근성에 한 인

식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개념이다. 

Sewell의 지 획득이론에서는 교육포부와 직업포부 간 계와 함께 직업포부 발달에 

있어 사회 계층의 역할을 강조한다. Sewell & Hauser(1975)는 가정배경 변인들이 부

모, 교사 등 요한 타인을 통해 직업포부와 기  수 에 향을 주며, 학생의 지  능력

은 직 으로 직업지  획득에 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업성취도와 요한 타인에 의해 

매개되어 교육포부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지 획득이론은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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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 심리  특성들이 개인의 직업달성 과정

에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구명하 다고 볼 수 있다(이종범․최동선․오

창환, 2012).

Vondracek의 진로발달 맥락  이론과 련하여, Vondracek, Lerner, & 

Schulenberg(1986)는 발달이라는 개념이 성장과 학습 과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발달을 설명할 때 생애단계에서 제공되는 맥락변인들에 해 충분

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다양한 수 의 맥락과 개인 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진로발달을 바라보는데, 이와 같은 근법에 의하면 직업포부는 개

인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 , 사회 , 정치 , 문화  맥락에 의해 향을 받는다.

직업포부 련 이론들을 종합하면, 개인의 직업포부는 개인 내  요인 뿐 아니라 개인

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개인은 두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은 내  요인과 외  요인에 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2. 직업포부 수 의 측정

직업포부의 측정 방식은 크게 직업범주를 통한 측정과 직업지 를 통한 측정으로 구분

된다. 직업범주는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유형이나 분야를 통해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

며, 직업지 는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사회에서 갖는 지 나 세를 가리킨다(어윤경, 

2011). 직업포부의 수 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직업지 를 통한 측

정으로, 직업지 는 직업의 사회경제  지 에 한 근과 직업 세에 한 근으로 

구분된다(장홍근, 2008). 사회경제  지 에 한 근에서는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소득 수 이나 해당 직업을 갖기 해 필요한 교육 수 을 통해 직업지 를 악하며, 

직업 세에 한 근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특정 직업에 해 일반 으로 갖고 있는 권

, 요성, 가치, 존경 등에 한 인식 정도를 통해 직업지 를 악한다. 이때, 개인의 

직업포부가 갖는 사회경제  지 가 높을 경우 개인의 직업포부 수 이 높다고 별한다.

일반 으로 교육학  사회학 연구에서는 직업포부 수  측정 시 직업의 사회경제  

지 에 한 근법을 활용하고 있다(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사회경제  지

를 활용하면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양  증거를 통해 보다 객 인 직업지 를 측정할 

수 있어 직업지 의 비교 등에 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최 슬, 2011).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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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에게 직  직업지 를 측정하도록 할 경우, 직업 세나 명 의 측면이 아닌 다양

한 속성의 이미지로 직업을 평가할 험이 있어 객 인 직업포부 수  측정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유홍 ․김월화, 2002). 

특정 직업의 사회경제  지  측정 시 주로 활용되는 도구에는 Ganzeboom & 

Treiman(1996)의 ISEI, 홍두승(1983)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의 직업

계분류, 배혜련(2004)의 직업  포부 측정도구, 유홍 ․김월화(2006)의 직업지

수, 이아라(2006)의 직업포부 측정도구, 황매향․박은혜․유성경(2006)의 직업포부 

측정도구 등이 있다. Ganzeboom & Treiman(1996)의 직업지 척도(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는 16개 국가의 직업인 7만

여 명의 소득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 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국제

노동기구(ILO)의 1988년도 국제표 직업분류 자료를 기 으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있

다. 홍두승(1983)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의 직업 계분류는 권력, 부, 

신, 교육 등 직업의 사회경제  속성을 계 과 연결하여 직업부문에 따라 7개의 개별 계

집단으로 구분한다. 유홍 ․김월화(2006)는 직업의 소득과 교육 수 으로 구성된 회

귀방정식을 통해 직업별 직업지 수를 산출하 으며, 황매향․박은혜․유성경(2006)

은 노동부 직업지도(Job Map)를 바탕으로 학력순 와 임 순 를 합산한 지 순 를 

도출하여 직업포부 수 을 측정한다. 배혜련(2004)의 직업  포부 측정도구는 60개의 

직업목록에 해 ‘매우 되고 싶다’부터 ‘결코 되고 싶지 않다’까지 리커트 7  척도로 측정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아라(2006)의 직업포부 측정도구는 79개의 직업목록  응

답자가 희망하는 직업 3가지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정도구들은 세부

인 직업지  수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기본 으로 소득과 교육을 통해 산출하 다는 

공통 을 가지므로 반 인 직업지  수의 추세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3. 직업포부 수  향요인

직업포부 련 이론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직업포부는 개인 내  요인과 외  요

인의 향을 받아 형성된다. 청소년의 경우 주요한 외  요인은 가정과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Dynes, Clarke, & Dinitz, 1956; Haller & Butterworth, 1960), 국내 연

구물을 심으로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 에 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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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 변인

직업포부 수 에 향을 주는 개인 변인으로는 먼  성별을 살펴볼 수 있다. 직업포부 

수 과 성별 간 계에 한 연구들은 지속 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직업포부 수 에 있어 성별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율향, 1991; 

박은혜, 2005; 신수 ․김경근, 2012; 유홍 ․김기헌․신인철․오병돈, 2013; 최

, 1990; Rojewski, 2005). 직업포부 수 의 성차는 생물학  성차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젠더(gender)에 한 인식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는데, 공윤정(2011)과 이기순(2007)은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포부 수 에 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직업포부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따라 변화하므로, 학년 역시 개인의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정이․김지 ․황매향(2004)은 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직업포부 수 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박은혜(2005) 역시 학년이 직업포부 

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  변인 외에, 개인의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 역시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박 옥과 강혜 (2011), 정지혜

(2006)는 각각 등학생과 학생의 자아개념이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침을 밝혔으

며, 공윤정(2011), 박율향(1990), 신수 과 김경근(2012), 정 자(1997)는 · ·고

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침을 밝혔다. 학업성취의 경우, 국내

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물에서 청소년기의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

졌다(공윤정, 2011; 김경년, 2011; 김진 ․유백산, 2015; 신수 ․김경근, 2012; 

유백산․신수 , 2012; 유홍 ․김기헌․신인철․오병돈, 2013; 이성식․정철 , 2004; 

정지혜, 2006; 정 자, 1997; 최 , 1990). 

나. 가정 변인

가정 변인  선행연구에서 직업포부 수 과 련하여 주된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  지 이다.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가정

의 소득수   지 수 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  지 가 직업포부 수 과 정  상

계가 있음을 밝 왔다(김진 ․유백산, 2015; 박율향, 1990; 신수 ․김경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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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정철 , 2004). 이는 높은 사회경제  지 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발

달에 있어 정 인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 낮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상 으로 낮은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어 직업포부 역시 낮게 설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계, 부모 기  역시 

자녀의 직업포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 옥과 강혜

(2011)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등학생의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박율향(1990)은 부모-자녀 간의 계가 정 일수록 자녀의 직업포부 수 이 높고, 아

버지와의 계가 어머니와의 계보다 더 큰 향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부모 기 의 경

우, 다수의 연구에서 자녀에 한 부모의 기 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업포부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진 ․유백산, 2015; 신수 ․김경근, 2012; 유백산․신수 , 

2012; 이성식․정철 , 2004; 최 , 1990).

다. 학교 변인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치는 주된 학교 변인으로는 학생-교사 계와 학교계열이 있

다. 박율향(1990)과 유백산․신수 (2012)은 각각 학생과 고등학생 상의 연구에

서 학생-교사 계가 정 일수록 학생의 직업포부 수 이 높다고 밝혔다. 학교계열의 

경우, 일반계고에 재학 인 학생들이 직업계고에 재학 인 학생들보다 직업포부 수

이 높다는 연구(김경년, 2011; 유홍 ․김기헌․신인철․오병돈, 2013)들이 있는데, 

이는 일반 으로 일반계고에 재학 인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재학 인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Ⅲ. 연구방법

1. 문헌검색

국내 청소년 직업포부 향요인과 련된 문헌  락되는 것이 없도록 사회과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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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자도서 (dl.nanet.go.kr), DBpia 

(www.dbpia.c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 

com)를 통해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 논문을 검색하 다. 검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

았으며, 련 주제어 등에 해당하는 모든 문헌을 검색하 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함에 

있어 주요 키워드는 ‘직업포부’, ‘청소년 직업포부’, ‘ 등학생 직업포부’, ‘ 학생 직업포

부’, ‘고등학생 직업포부’ 으며, 이를 통해 학술지 게재 논문 190편, 학 논문 317편 등 

총 507편이 검색되었다.

2. 문헌선정

문헌선정 기 은 첫째,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상으로 연구한 경

우, 둘째, 직업포부의 련요인 는 향요인을 규명한 경우, 셋째, 직업포부에 해 수

을 측정한 경우 다. 이때, 직업포부의 수 을 사회경제  지 로 측정하지 않은 연구, 

통계량을 보고하지 않은 연구, 고찰 연구, 질  연구 등은 제외하 다. 

문헌선정을 해 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문헌들에 한 리스트를 작성한 후 

복된 문헌들을 제거하 다. 이후 제목과 록을 검토하여 자료선정 기 에 부합하는 

연구인지를 확인하 으며, 제목이나 록만으로 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문을 참조

하여 해당 문헌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 다. 이 게 선정된 문헌들을 상으로 본문

을 검토하여 이 연구에 포함할 문헌을 최종 으로 선택하 으며, 분석 가능할 것으로 선

정된 연구는 총 19편이었다([그림 1] 참조).

단계 선정된 문헌 수(편)

1.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문헌 검색 507

2. 중복된 문헌 제외 272

3. 자료선정 기준에의 부합성 검토 28

4. 본문 검토 및 최종 문헌 선정 19

[그림 1] 문헌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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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질 평가

이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해 선정된 문헌들은 3편을 제외하고 모두 상 계 연구들

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Wong & Cummings(2007), 정은 (2013) 등에서 

사용된 질 평가 도구인 ‘Quality Assessment and Validity Tool for Correlational 

studies’를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재구성하여 문헌에 한 질 평가를 실시하 다(<표 

1> 참조). 

사용된 질 평가 도구는 연구 디자인 문항 1개, 표본추출 문항 5개, 측정에 한 문항 

4개, 통계분석에 한 문항 2개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한 

연구물:          제1 자:           출  일자:           명: 

연구 설계

   1. 향  연구인가?

아니오

0 1

표본

   1. 확률 표집이 사용되었는가?

   2. 표본크기가 타당한가?

   3.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표집 되었는가?

   4. 익명성이 보장되었는가?

   5. 응답률이 60% 이상인가?

아니오

0

0

0

0

0

1

1

1

1

1

측정

  독립변인

   1. 신뢰롭게 산출되었는가?

   2. 타당한 도구를 통해 산출되었는가?

  종속변인

   1. 종속변인의 측정을 해 사용된 척도의 내  합치도가 .70 이상인가?

   2. 이론  체계가 사용되었는가?

아니오

0

0

0

0

1

1

1

1

통계 분석

   1. 다수의 산출값에 해 상 계를 분석하 는가?

   2. 이상값을 처리하 는가?

아니오

0

0

1

1

연구 타당성 수

  낮음 0~4          보통 5~8         높음 9~12

계

최종 결정: 연구물 포함/불포함

주) 정은 (2013)에서 제시된 도구를 연구자가 재구성  번안함.

<표 1> 상관연구의 질 평가 및 타당성 분석 도구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  향요인에 한 메타분석(류지은․정진철) 37

응답이 ‘ ’일 경우 1 , ‘아니오’일 경우 0 으로 처리한다. 이때 총 이 9  이상인 경우 

문헌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 으며, 4  이하일 경우 문헌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

가하 다. 

이에 따라 상 계 연구인 16편에 해 연구자 2인이 질 평가를 시행하 으며, 신뢰

성 확보를 해 연구자 간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실시하 다. 평가 결과, 간 정

도의 문헌은 10편으로 6 이 1편, 7 이 5편, 8 이 3편이었고, 질  수 이 높은 문헌

은 7편으로 9 이 4편, 10 이 3편이었다. 이들 연구물은 부분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확률 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 으며, 응답률이 60% 이상이었고, 사용된 척도의 내  

합치도가 .70 이상이었으며, 이상값을 처리하여 상 계를 분석하 다. 이에 따라 메타

분석 상 연구물로 선정된 문헌들은 모두 질에 있어 수용 가능한 범 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 

4. 문헌분석

문헌의 질 평가 후 19개 연구물에 해 데이터 코딩을 실시하 으며, Comprehen-

sive Meta Analysis 3.0 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질성 검정을 한 Q 검정과 개별 연

구물의 효과크기를 병합한 평균 효과크기 산출을 실시하 다. 이때 효과크기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주로 상 계로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병합하 으므로 평균 효과크기를 평

균 가  상 계수로 산출하 다.

메타분석 시에는 연구의 결과가 모든 연구의 결과를 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출

편차(publication bias)에 한 검정이 시행되어야 한다(황성동, 2015). 출 편차에 

한 정의 경우, 각 연구에서 측정된 처리효과(X축)와 해당 연구의 정 성을 나타내는 

척도(표본 수 혹은 표 오차, Y축)를 통해 산 도(funnel plot)와 Egger의 회귀분석

(Egger’s regression test)를 검토하여 수행되었다. 출 편차 검정 시 먼  산 도 검

정을 실시하 으며, 산 도가 비 칭의 모습을 보이면 데이터가 출 편차를 보인다고 

정하고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gger의 회귀분석은 산 도의 비 칭에 한 

통계 인 분석 방법으로, 회귀식 기 값의 p값이 통계 으로 유의할 경우 기 값이 우

연히 생긴 결과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보고 오류가 있다고 정한다(Egger, 

Davey Smith, Schneider, & Minder, 1997).

메타분석에 있어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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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평균 효

과크기 산출 방식 선택 시 동질성 검정을 한 Q 검정이 시행되는데, Q 검정은 부분의 

연구 상이 변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질하다는 귀무가설로부터 시작한다. 일반 으로 

Q 검정 결과 p값이 유의수 보다 클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 p값이 유의수 보

다 작을 경우에는 개별 연구에 포함된 상자들 사이의 변동과 각 연구의 이질성을 고려

하여 가 치를 재설정하는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한다(신우종, 2015). 이에 따라 이 연구

에서도 Q 검정 결과에 따라 모형을 선택하여 평균 가  상 계수를 산출하 다.

Ⅳ. 연구결과

1.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일반  특성

이 연구에서 고찰된 연구들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설계의 경

우 상 계 연구가 16편(84.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차이분석 연구가 3편

(15.8%)이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상자는 등학생 3편(15.8%), 

학생과 고등학생 각 5편(26.3%), ․ ․고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각 3편

(15.8%)이었으며, 평균 상자 수는 1,480명이었다.

직업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등 세 가지 변인군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개인변인으로는 성별(5편, 26.3%), 지역(2편, 10.5%), 

학년(2편, 10.5%), 학업성취(13편, 68.4%), 자아개념(2편, 10.5%), 자기효능감(4

편, 21.1%), 과제난이도(1편, 5.3%), 자습시간(1편, 5.3%), 독서활동(1편, 5.3%), 

창의  인성(1편, 5.3%), 성역할 정체감(2편, 10.5%), 성공욕구(3편, 15.8%), 진로

인식(1편, 5.3%), 과거 직업포부(1편, 5.3%), 교육포부(2편, 10.5%)가 연구된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정변인으로는 가정소득(6편, 31.6%), 부모학력(3편, 15.8%), 부모직

업(6편, 31.6%), 부모기 (5편, 26.3%), 부모양육태도(1편, 5.3%), 부모 계(1편, 

5.3%), 부모학업 여(1편, 5.3%)가 연구되었으며, 학교변인으로는 학교소재지(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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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교계열(3편, 15.8%), 학생-교사 계(2편, 10.5%), 학교진로진학환경(1편, 

5.3%)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분석의 결과가 왜곡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한 출 편차 검정은 연구 수가 3편 

연구자
연구
설계

표본
크기

연구 상 직업포부 향요인

박율향(1991) 상 982 학생

①가정소득, ②부모직업, ③지역, ④성별, 

⑤자기효능감, ⑥학업성취, ⑦성공욕구, 

⑧학생-교사 계

박 옥, 강혜 (2011) 상 389 등학생 ①자아개념, ②부모양육태도

박열매(2011) 상 241 등학생 ①학업성취

조붕환, 박미진(2012) 상 322 등학생 ①창의  인성, ②진로인식

유홍 , 김기헌, 신인철, 

오병돈(2013)
상 2,516 고등학생

①성별, ②지역, ③학업성취, ④부모학력, 

⑤부모직업, ⑥학교계열

공윤정(2011) 상 461
․ ․

고등학생

①학업성취, ②과제난이도 선호, 

③자기효능감, ④성역할 정체감

이기순(2007) 상 712 학생 ①성역할 정체감, ②성공욕구

정 자(1997) 상 471
․ ․

고등학생

①학업성취, ②학교소재지, ③자기효능감, 

④부모학력, ⑤부모직업, ⑥가정소득

정지혜(2006) 상 421 학생 ①학업성취, ②자아개념

임은미, 김 미(2013) 상 1,894 ․고등학생 ①과거 직업포부, ②부모학업 여

김진 , 유백산(2015) 상 859 고등학생
①부모직업, ②부모학력, ③가정소득, 

④부모기 , ⑤학업성취

김경년(2011) 상 6,085 ․고등학생 ①학업성취, ②학교계열

신수 , 김경근(2012) 상 5,499 학생

①가정소득, ②성별, ③학업성취, ④자습시간, 

⑤교육포부, ⑥자기효능감, ⑦독서활동, 

⑧부모기

유백산, 신수 (2012) 상 2,022 고등학생
①부모기 , ②학생-교사 계, 

③학교진로진학환경, ④학업성취

이성식, 정철 (2004) 상 700 고등학생
①학업성취, ②성공욕구, ③가정소득, 

④부모기

최 (1990) 상 814 고등학생
①성별, ②가정소득, ③부모직업, ④학업성취, 

⑤학교계열, ⑥부모기 , ⑦교육포부

박은혜(2005) 차이 2,692
․ ․

고등학생
①성별, ②학년, ③학업성취

하경화(2002) 차이 670 학생 ①부모직업

유정이, 김지 , 

황매향(2004)
차이 375 ․고등학생 ①학년

<표 2>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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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므로(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이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 도출을 해 연구 수가 3편 이상인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 , 학교계열에 해 출

편차 검정과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2. 출 편차 검정  메타분석

가. 출 편차 검정 결과

청소년 직업포부 향요인들에 한 메타분석은 산 도와 Egger의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 , 학교

계열에 한 출 편차를 검정한 후 시행하 다. 출 편차 검정 후 메타분석 단계에서 학

교 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출 편차 검정 시 여러 학교 을 상으로 한 연

구물에 해서는 변인별 효과크기를 학교 에 따라 구분한 후 검토하 다.

먼  산 도 상 삼각형이 칭을 이루는지에 해 검토한 결과, 성공욕구만이 칭을 

이루며 나머지 변인들은 비 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비 칭에 

한 통계  분석을 해 Egger의 회귀분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성별, 자기효능감, 부모

학력, 학교계열에 출 편차의 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 

산 도와 Egger의 회귀분석을 통해 출 편차의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자

기효능감, 부모학력, 학교계열을 상으로 Trim and fill 방법을 사용하여 재분석을 시

도하 다. Trim and fill 방법은 효과크기 분포에서 비 칭인 값을 제외하여 남은 값으

로 새로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새로운 평균을 심으로 제외한 연구를 복원시켜 

놓고 칭이 되도록 락된 연구를 채워 나가는 교정 방법이다. 교정 후 산출된 효과크기

가 교정 과 비교하여 10% 이상의 변화율을 보이는 경우 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단

한다(Maneeton, Maneeton, & Louthrenoo, 2010).

Trim and fill 방법을 통해 재분석한 결과, 성별, 부모학력, 학교계열은 교정 -후 

10% 이상의 변화율을 보여 출 편차의 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

효능감은 교정 -후 동일한 평균 가  상 계수를 보여 출 편차로부터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성별과 부모학력, 학교계열에 한 메타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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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별 ②학업성취

③자기효능감 ④성공욕구

⑤가정소득 ⑥부모학력

⑦부모직업 ⑧부모기

⑨학교계열

[그림 2] 산점도를 통한 출판편향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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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k n
동질성 검정

모형
평균 가
상 계수

유의성 검정 Meta-ANOVA Egger‘s
regression

p

Trim and fill

Q p Z p Q p k’ 교정값

개

인

성별 5(7) 11,166 416.880 0.000 Random 0.219 2.479 0.013 0.253 0.881 0.004 1 0.244 

학업

성취
13(19) 21,996 577.657 0.000 Random 0.241 5.707 0.000 4.643 0.098 0.435 - -

자기

효능감
4(8) 7,332 98.115 0.000 Random 0.266 3.975 0.000 0.771 0.680 0.042 0 0.266 

성공

욕구
3(3) 2,394 0.305 0.858 Fixed 0.105 5.144 0.000 0.102 0.749 0.390 - -

가

정

가정

소득
6(7) 9,151 166.231 0.000 Random 0.252 3.746 0.000 0.329 0.566 0.052 - -

부모

학력
3(4) 3,672 16.440 0.001 Random 0.186 3.582 0.000 2.708 0.100 0.031 2 0.122 

부모

직업
6(7) 6,138 71.929 0.000 Random 0.178 3.643 0.000 0.014 0.906 0.120 - -

부모

기
5(5) 9,894 141.938 0.000 Random 0.235 3.463 0.001 0.769 0.380 0.094 - -

학

교

학교

계열
3(3) 9,415 55.599 0.000 Random 0.306 4.864 0.000 - - 0.024 0 0.499 

주1) k=연구 수. 호 안의 값은 학교 별로 효과크기를 구분했을 때의 값임.

주2) n=총 표본크기.

주3) k’=Trim and fill 방법에서의 투입 연구 수

<표 3> 청소년 직업포부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나. 개인 변인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

개인 변인  성별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5편으로 11,166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아(Q=416.880, p<0.05) 무선

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성별과 직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수는 0.219(p<0.05)

로 성별은 직업포부 수 과 간 정도 상 을 갖고 있었고, 학교 에 따른 조 효과 확인

을 해 Meta-ANOVA를 실시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Q=0.253, p=0.881). 성별

은 출 편차의 험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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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별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학업성취와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13편으로 21,996명을 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577.657,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학업성취와 직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수

는 0.241(p<0.05)로 학업성취는 직업포부 수 과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 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

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4.643, p=0.098). 

[그림 4] 학업성취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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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으로 7,332명을 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98.115,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

수는 0.266(p<0.05)으로 자기효능감은 직업포부 수 과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 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 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771, p=0.680). 

[그림 5] 자기효능감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성공욕구와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3편으로 2,394명을 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한 것으로 나타나(Q=0.305, p=0.858) 고정

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성공욕구와 직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수는 0.105 

(p<0.05)로 성공욕구는 직업포부 수 과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 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 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102, p=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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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공욕구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다. 가정 변인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

가정 변인  가정소득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6편으로 

9,151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Q=166.231,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가정소득과 직업포부 수  간 평

균 가  상 계수는 0.252(p<0.05)로 가정소득은 직업포부 수 과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Meta-ANOVA를 실시

한 결과, 학교 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329, p=0.566). 

[그림 7] 가정소득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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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학력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3편으로 3,672명을 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16.440,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부모학력과 직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수는 0.186 

(p<0.05)으로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과 직업포부 수  간

의 학교 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Q=2.708, p=0.100). 부모학력은 출 편차의 험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8] 부모학력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부모직업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에 한 연구는 총 6편으로 6,138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719.29, p<0.05) 무

선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부모직업과 직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수는 0.178 

(p<0.05)로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Meta-ANOVA 실시 결과 학교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Q=0.014, p=0.906).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  향요인에 한 메타분석(류지은․정진철) 47

[그림 9] 부모직업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부모기 와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5편으로 9,894명을 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141.938,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부모기 와 직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수

는 0.235(p<0.05)로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에 따른 조 효

과를 확인하기 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 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769, p=0.380). 

[그림 10] 부모기대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라. 학교 변인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

학교 변인 에서는 학교계열만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학교계열이란 고등

학교의 계열로 인문계와 직업계를 의미한다. 학교계열과 직업포부 수  간 련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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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는 총 3편으로 9,415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55.599,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학교계열과 직

업포부 수  간 평균 가  상 계수는 0.306(p<0.05)으로 학교계열은 직업포부 수 과 

간 정도의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은 고등학교만을 상으로 하므로 

Meta-ANOVA는 실시하지 않았다. 학교계열의 경우 출 편차의 험이 있으므로 해석

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11] 학교계열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Ⅴ. 결론  제언

이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메타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과 청소년 직업포부 사이의 종합된 련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 을 해 19편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

, 학교계열 등 9개 요인에 한 메타분석에 의해 통합된 상 계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계열(r=0.306), 자기효능감(r=0.266), 가정소득(r=0.252), 학업성취(r=0.241), 

부모기 (r=0.235), 성별(r=0.219), 부모학력(r=0.186), 부모직업(r=0.178), 성

공욕구(r=0.105) 모두 간정도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보다는 일반고 학생이 직업포부 수 이 높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 가정의 가정소

득, 개인의 학업성취, 부모의 기 가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  향요인에 한 메타분석(류지은․정진철) 49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직업포부 수 이 높고, 부모의 학력수 과 직업의 지 수 이 높

을수록, 개인의 성공욕구가 클수록 직업포부 수 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포부 련 이론  Sewell의 지 획득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직업포부 수  련 변인들에서 연구 상의 학교 을 조 변인으로 하여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학교 에 따른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메타분석에서의 조 효과 분석은 효과크기의 차이  이질성에 한 원인, 배경 등

에 한 가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포부 수  향요인

이 학교 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보다는 효과크기의 차이가 학교 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보다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 에 향을 미치는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  등 가정

변인의 효과크기는 최근 문헌보다 1990년  문헌에서 더 높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최근 들어 진로  직업정

보가 과거보다 다양해졌고, 정보화의 향으로 진로  직업정보에 한 근성이 높아

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진로 역할모델로서 부모가 갖는 비 이 컸으므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부모가 갖는 기 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많은 향을 미쳤으나, 최

근에는 다양한 진로 역할모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의 향이 상 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진로지도 장에서 개입이 가능한 후천 인 향요인으로는 학교계열과 자기효

능감, 학업성취, 성공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직업포부 수 이 미래의 

실제 직업성취 수 과 한 련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

은 일정 수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 장에서는 진학지도를 통한 

한 학교계열의 선택, 학습지도를 통한 학업성취 향상과 창의  체험활동  진로활

동을 통한 자기효능감과 성공욕구 함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한계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직업포부 수  향요인에 한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 인 분석을 시

도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으나, 19편이라는 비교  은 수의 논문이 활용되었고, 연구 

사례수가 3개 미만인 일부 변인들이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타

당한 메타분석을 한 자료선정 기 에 의한 것으로, 국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수 과 

향요인에 해 보다 포 인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향후 련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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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 직업포부 수  향요인 간의 구조  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이 직업포부 수 에 미치는 향에 한 통합된 효과

크기만을 산출하 으므로,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

닌다. 자기효능감이 직업포부 수 에 미치는 향에 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등 직업

포부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  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 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포 인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기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직업포부 수  향요인에 한 통합  근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직  단계에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수 이 어

떤 요인들의 향을 받는지, · ·고등학생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함

으로써 후기 청소년의 특징 인 진로발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발달단계에 따

른 근을 통해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직업포부 수 과 련 변인들이 어떠한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나가는지를 보다 실증 으로 구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가 진로교육 정책  진로지도 활동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먼 , 성  심의 고등학교 진학 지도가 지양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교 성 에 따

라 진학할 고등학교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성에 맞춰 진학할 학

교를 결정한 후 필요한 학습지도가 병행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한 자유학

기제 등의 진로활동에 있어 형식  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직업포부 수 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진로상담  검사에 있어 학생의 직업

포부 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의 개인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환경  

특성에 맞춰 직업포부 수 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한 직업포부 수 을 유지

할 수 있는 처치가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탈북 학생이나 장

애 학생 등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낮은 직업포부 수 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수

학생 상의 진로교육 정책에 있어 진로 역할모델 사례 제공, 학습지원,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 직업포부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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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Ji-eun Ryu
Jinchul Jeong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on the 19 studies about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extracted variables had a medium effect on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Second, school levels had no moderate effect on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Third, the effect of family variables was 

higher in studies of the 1990s. Fourth, school type,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desire for success were the variables that could be impacted 

through career guidanc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studies on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and related 

variables should be conducted. Second, studie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and related variables should be implemented. Third, 

an integrated approach to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and related variables of post 

adolescents should be implemented. Fourth,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should to 

be reflected in career education policies.

Key words: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meta-analysis, variables 

related to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